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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찬, 진교훈에 “토론 잘하더라… 끝까지 진심 전하라”
5일 캠프 격려 방문… 진교훈 “3표 부족한 마음으로 절실하게 임하고 있다”

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5일 오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캠프를 방
문해 진교훈 강서구청장후보에게 “TV토론하는 것을 봤는데 조리 있게 잘 말씀하
시더라”며 “끝까지 진실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달라”고 주문했다.

‘5공 청문회 스타’ ‘건국 이래 최초의 실세 국무총리’ 등 예리함과 논리적인 토론
능력으로 유명한 이 상임고문은 “상대 후보가 진 후보를 공격할 여지가 없어 보인
다”고 평가한 뒤 “일일이 맞상대하지 말고 할 말만 하면 된다”며 이같이 말했다.

“직접 찾아주셔서 감사하다”며 인사를 전한 진 후보는 “투표율이 걱정인데 3표가 
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절실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”고 답했다.

강서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진 후보는 “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마곡개발과 고도제
한 완화를 자기가 해낸 것처럼 말하는데 역사를 모르는 소리”라며 “마곡개발은 
2005년에 처음 계획을 세웠고 민주당 시장 시절 첫 삽을 떴고, 고도제한도 2014
년 민주당 구청장 시절에 30만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됐다”고 설명했다.

진 후보는 “급기야 제가 등촌동에서 19년째 살고 있는데 등촌동 재개발공약이 이
해충돌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”고 말한 뒤 “김 후보의 흑색선전에 
신경 쓰지 않고 요즘 지역발전공약을 중심으로 구민들을 만나고 있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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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상임고문은 “마지막 일주일이 진짜 선거운동”이라며 “진실한 마음으로 마지막
까지 성실하고 절실한 자세로 유권자를 만나면 진심이 전달될 것”이라고 격려했
고, 진 후보도 “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화답했다. /끝

※ 사진 별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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